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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2. 11.(수) 배포 시 배포 2026. 2. 11.(수)

종자 R&D 예산 확대 등 종자산업 
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

<보도 주요 내용>

  2월 11일(수) 파이낸셜뉴스는 ｢신품종 개발 반토막, 흔들리는 종자 주권｣ 
기사에서 정부의 R&D 예산이 GSP 대비 1/5 수준으로 줄어 신품종 개발 건

수가 47.2% 줄어드는 등 종자주권이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❶ ’24년 R&D 전체 예산 삭감 후 이전 수준 미회복에 따라 ’25년 예산이 

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육종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노력으로 

’26년 예산*을 증액했습니다.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품종 

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자 R&D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

하겠습니다.

  *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: ’25년) 64억원 → ’26년) 104

 

  ❷ 농식품부는 그 외에도 종자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, 

첨단육종 분석 지원 서비스, 종자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편성

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

  우수한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종자(묘)증식보급

기반구축사업(’26년, 38억원),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, 종자기업에 대한 첨단

육종 분석 서비스 및 컨설팅(’26년, 14억원), 국제종자박람회(’26년, 5억원) 등

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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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❸ 종자 수입액 중에는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채종으로 생산하여 수입하고 

있는 물량*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’24년 채소 종자 수입액 7,290만불(전체 수입액의 57.5%, aT 수출입통계) 중 

해외 채종수입 금액은 59.4%(4,327만불, 종자협회)

  ’25년 한국의 품종보호 등록 건수*는 예년과 비슷한 436건 수준으로 보도

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.

* 등록 건수(국립종자원) : ‘21년(427건), ’22(464), ‘23(602), ’24(491), ‘25(436) 

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 확대에 따라 식량안보의 

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

위한 신품종 개발 R&D 예산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

니다.

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 장 문태섭 (044-201-1891)

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화 (044-201-2481)


